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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산업이끌키워드는 NFT
블록체인기술로만든디지털자산

국내기업임원34%투자분야꼽아

시장규모매년기하급수적증가

해킹 표절 위조방지등과제도

<대체불가능한토큰>

NFT가 미래 디지털 산업을 주도할 키워드로

급부상하고있다.

최근글로벌회계컨설팅법인EY한영의EY컨

설팅은21일국내기업최고경영자(CEO)와임원

319명을대상으로지난달진행한 2022년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설문조사 결과를공개했다.

EY컨설팅은자산규모가5조원이상인대기업

에소속된응답자 66%(중복응답)가향후 2년간

디지털전환을위해집중투자할분야로인공지능

(AI)을꼽았고, 다음으로34%가블록체인NFT

를택했다고밝혔다.

최근 코카콜라를 비롯해 구찌, 버버리, 루이비

통등은 NFT 상품을출시해메타버스(3차원가

상공간)에서 판매해 관심을 모았다. 국내에서도

MBC의 무한도전 무야호 할아버지 , 복면가왕

상상도못한정체 등사진이NFT로출시돼300

~950만원에거래되기도했다.간송미술관은훈민

정음해례본을100개한정판NFT로제작해개당

1억원에판매하기도했다.

NFT는블록체인기술을바탕으로만든디지털

자산이다.

블록체인은분산컴퓨팅기술기반의데이터위

변조방지기술이다. 기존에는데이터를중앙운

영자가일괄적으로관리하며각사용자에게나눠

주는식이었다면,블록체인시스템에서는모든데

이터를 전체 사용자에게 공개한다. 누구나 전체

데이터변경사항을알수있어개인이임의로데

이터를수정할수없다는것이골자다.

블록체인이가장활성화된분야는암호화폐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은블록체인기술이처음으로

구현된사례로 꼽힌다. 중앙 은행 없이 암호화폐

장부를전세계사용자의서버에분산해저장해해

킹을차단했다.

NFT는 Non-Fungible Token 의 두문자어

로, 대체불가능한토큰을뜻한다. 영상그림음

악 등 디지털 콘텐츠를 NFT로 제작하면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하는데, 이 값을 블록체인 기술로

공유하는식이다. 인식값을임의로수정할수없

으므로해당콘텐츠는복제할수없는고유한데이

터가되고,그만큼가치를보장받게된다.

NFT시장은갈수록커지는추세다.NFT시장

조사업체 논펀저블닷컴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기준 20억달러(약 2조3000억원)였던NFT시장

규모는 3분기에서이미 100억달러(약 11조8700

억원)를넘어섰다.

시장분석업체 스태티스타가지난 1월공개한

분석에따르면암호화폐이더리움을활용한NFT

거래액은 2021년 1월 657만 달러에서 2022년 1

월1억1476만달러로16배이상뛰었다.

미국글로벌투자은행인제퍼리은행은지난 1

월공개한보고서를통해 2019년 240만 달러(약

29억원) 수준이던전세계NFT 시장규모가올

해350억달러(42조원), 2025년에는800억달러

(96조원)규모로급성장할전망이라고밝혔다.

다만NFT거래는아직시행착오를거치는단계

인만큼우려의목소리도있다.

최근NFT거래소 오픈시 (OpenSea)는지난

달 자사 플랫폼에서 공짜로 만들어진 NFT의

80%는 표절이거나 위조, 사기라고 밝히기도 했

다.오픈시는세계최대규모의NFT거래소로기

업가치가133억달러(약16조원)에이른다.

오픈시에서는최근NFT피싱공격피해도발생

했다. 오픈시의 데빈 핀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9일 트위터를 통해 현재까지 자사 거래소

고객 32명이피싱에속았고이중일부가보유한

NFT를도난당했다고밝혔다. 해커가훔친NFT

를 팔아 얻은이더리움 규모는 170만달러(약 20

억3500만원)에이르는것으로알려졌다.

NFT거래소 센트는최근거래중불법행위가

빈번하다며자사를통한NFT매매를대부분중단

시켰다. 센트에서는NFT를허락없이복제해판

매하거나,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콘텐츠로 NFT

를만드는것,마치증권처럼NFT묶음을파는행

위를적발했다. 또 위조된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

내거나, 가격을올리기위해NFT를자신에게파

는자전거래도성행하는상황이다.

센트는거래소를다시열기위해단기적으로블

록체인방식이아닌중앙집중적인통제조치를할

계획이다. /유연재기자yjyou@연합뉴스

융합기술학제학부이규빈교수연구팀. <지스트제공>

처음보는미학습물체정확히인식하는시각AI개발

지스트이규빈교수연구팀

복잡한환경다양한작업활용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연구팀이따로학습

을하지않고도물체를인식할수있는시각인공

지능(AI)를개발했다.

지스트융합기술학제학부이규빈교수연구팀

은최근 계층적가림모델링을통해아직학습

하지않은물체의가시(可視) 영역과비(非)가

시영역,가림여부를검출하는딥러닝기술을개

발했다.

연구팀은미학습물체의 아모달인스턴스분

할 알고리즘을고안했다.또사물이서로가려지

는상황을인식하기위해계층적가림모델링알

고리즘을구상하고, 이를로봇에학습시키기위

한새로운가상실환경데이터셋을공개했다.

연구팀이제안한알고리즘은 3개데이터셋에

서세계최고수준의성능을달성했다. 또 다른

사물에 가려진 목표물을 로봇이 정확히 집어내

는등로봇이복잡한환경에서도다양한작업에

활용될수있음을확인했다.

이규빈교수는 이번연구를통해복잡한비정

형환경에서새로운물체가주어져도물체의보

이는영역뿐만아니라가려진영역까지인식할

수있음을확인하였다면서 미학습물체인식은

공장,가정등다양한환경에로봇을적용하기위

한로봇분야의핵심기술로서활용될것으로기

대된다고말했다.

이번연구는산업통상자원부의로봇산업핵심기

술개발사업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

진흥원등의지원을받아수행됐으며, 백승혁박

사과정생이 제1저자로 참여했다. 논문은 로봇자

동화학회(ICRA) 2022에서발표될예정이다.

연구에 사용된 코드와 데이터셋은 오픈소스

저장소(github.com/gist-ailab/uoais)에서

다운로드할수있다. /유연재기자yjyou@

보석비내리는외계행성 WASP-121 b

2015년발견된 뜨거운목성

미MIT연구팀3D구성분석

뜨거운목성 WASP-121 b상상도. /연합뉴스

2015년발견된 뜨거운목성 WASP-121 b가

금속이기화해구름을만들고루비와사파이어액

체가비로내리는행성으로밝혀졌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 과학전문

매체 사이언스얼러트 (ScienceAlert) 등에 따

르면 이 대학 카블리 천체물리학우주연구소의

토마스미칼-에반스박사가이끄는연구팀은대형

가스행성인WASP-121 b의대기를3차원(3D)

으로구성해분석한연구결과를과학저널 네이

처천문학 (Nature Astronomy)에발표했다.

WASP-121 b는지구에서약 850광년떨어진

고물(船尾)자리에있는행성이다.

WASP-121 b는 별의 조석력에 묶여 낮과 밤

면이늘고정돼있는데, 연구팀은밝기가낯면의

10분의1밖에안돼관측이어려웠던밤면의대기

를허블우주망원경을이용해두차례의공전주기

에걸쳐관측했다.

이를통해망원경의분광카메라로얻은대기의

고도별온도와구성성분등에관한자료를토대로

처음으로 행성전체의대기흐름을 3D로 구성하

고물의순환과정을분석했다.

그 결과, 지구에서는 물이 수증기로 기체 상태

가됐다가구름으로응축되고비로내리는순환과

정을겪지만WASP-121 b에서는3000K가넘는

낯면에서물분자가수소(H)와산소(O) 원자로

분리돼강한바람을타고밤면으로흘러간뒤온

도가낮아지면서물분자로결합하고다시낮면으

로흘러드는과정이반복되는것으로나타났다.

연구팀은 밤면의온도가지구기준으로볼때

여전히높기는해도철과커런덤(鋼玉)구름을형

성하기에충분한것으로분석했다.커런덤은알루

미늄이산소와만나형성하는광물로루비와사파

이어등을만든다.

이런구름은바람을타고낯면으로흘러들기도

하지만그전에밤면에서보석비를내릴수도있

는것으로제시됐다. /연합뉴스

한국천문연구원Ia형초신성폭발과정포착

초신성가장어린시기빛촬영

KMTNet 망원경을 통해 Ia형 초신성을 포착한

장면을형상화한이미지. <한국천문연구원제공>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이 초신성 폭발

직후빛을포착,초신성의폭발과정을밝혔다.

천문연은 최근 외계행성탐색시스템(Korea

Microlensing Telescope Network 이하

KMTNet)을 활용해초신성폭발직후 1시간내

빛을관측, Ia형초신성이어떻게폭발하는지를설

명하는관측적증거를제시했다.

천문연은 캐나다 토론토대학과 공동으로

KMTNet 초신성탐사관측연구진을꾸리고, 폭

발후1시간밖에되지않은초신성 SN 2018aoz

를관측했다. Ia형초신성관측역사상가장어린

시기의빛을포착한것이다.

초신성은폭발직후의빛을더빨리관측할수록

별의크기와별내부의원소측정이더용이하다.

지난 2019년 SN 2018oh 가 폭발한후 3.6시간

만에관측한것이가장이른관측이었다.

이번관측을통해연구진은폭발후 1∼12시간

사이초신성의색이붉게변한다는사실을확인했

다. 이는철성분이초신성가장자리에더많이분

포했기때문이라고연구진은분석했다.또백색왜

성바깥쪽헬륨폭발이나폭발물질의급격한혼합

과정을거친다는증거이기도하다.

연구진을 이끌고 있는 김상철 광학천문본부장

은 이번 연구는 Ia형 초신성에서 어떻게 폭발이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낸 첫 연구라며

KMTNet의 24시간관측수행능력이가져온쾌

거라고말했다. /유연재기자yjyou@


